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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도 당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오카야마시의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오카야마시는 경기 회복 기조를 배경으로 한 세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타카야 전 시장이 집행한 행정 개혁의 성과에서 지방 공공 

단체의 부채와 이자 지급인 공채비도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 상황을 근거로「건전한 재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을 추진한다. 」는 것이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생각이며 이런 방침을 기초로 정책 우선 순위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중점화하고 그 결과 일반 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인 

41억 엔의 1.5％ 증가한 2,848억 엔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 창출」과「마을 만들기」「사회 보장」「교육」등 

매우 중요한 과제를 확실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오카야마 조차장 부지 잔액 125억 엔 중 2/3에 해당하는 약 

80억 엔의 용지를 재취득해 오랜 현안의 해결에 길을 트는 등 부정적인 

요인의 해결도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 재원 조정을 위한 기금 잔액은 작년을 웃도는 59 

억 엔을 차용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결산 잉여 등을 

기금에 편입했기에 기금 총액은 작년의 같은 기간을 웃도는 235억 엔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재정 수지의 균형에 이바지하고, 

오카야마가 더 도약 해 나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눈을 돌리면, 전후 첫 번째 베이비 붐 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이 육박하는 가운데, 사회 보장 관계 경비의 증가와 

시민의 생활이나 시정 운영을 지지하는 시보유 시설의 진화, 노후화 대책 

등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결코 많지는 

않지만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오카야마시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 

으뜸가는 도시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야 할 일에는 확실한 예산을 편성하고 신축성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해 

더욱더 좋은 오카야마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